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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이 전공 탐색의 일환으로 작성한 수업 참

관보고서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참관 경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A대학교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 128명

에게 총 4회에 걸쳐 서로 다른 전공 수업을 참관하게 하고, 수업 관찰 내용, 전공 

선택과의 연계성, 수업 참관 소감 등을 포함한 수업 참관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총 476건의 수업 참관보고서가 수집되었으며, 이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 맥락에서 전공의 학문적 특성과 학습 

문화를 경험하고, 전공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로 조정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참관 경험을 통해 특정 전공에 대한 관심 

또는 거리감을 확인하고, 전공 선택과 관련한 고민, 진로 방향, 학업 경로를 재검토하

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공 수업 참관이 경험학습의 계기로 작용하며, 전공 선택이 

단회적 결정이 아닌 연속적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한편 전공 내용의 난이도, 

전문 용어, 사전 정보 부족, 시간과 인원 제약 등은 참관 경험의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전공 수업 참관이 유의미한 전공 탐색 경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와 

사후 성찰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계, 참관 가능 교과목의 다양성 확보, 학생의 학년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수업 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전공자율선택제, 전공 수업 참관, 전공 탐색, 경험 학습

Ⅰ. 서론

최근 대학은 교수나 학과가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사 구조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르침보다 

배움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Barr와 Tagg(1995)의 논의, 그리고 학습 성과와 수업 활동의 정합성을 

강조한 Biggs(1996)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오늘날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학생의 경험과 

* 제1저자,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부교수 / ahnjiyoun@ajou.ac.kr

** 교신저자,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 / hsy06@ajou.ac.k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논문접수일: 2026.03.04.

논문수정일: 2026.03.27.

게재확정일: 2026.04.10.

ISSN 1598-709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제95집 pp.215-239

https://doi.org/10.17253/swueri.2026.95.010



2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제95집

학습을 조직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이 자신의 학업 경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시 전공 간 경계를 완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공자율선택제이다. 전공자율선택제는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확정하기보다, 대학 입학 후 다양한 탐색 과정을 거쳐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 방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24a). 이는 전공 선택을 단회적 결정이 아니라 탐색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Cueso, 2005; Gordon & 

Steele, 2015; Lent et al., 1994).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에 실제 전공이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다루고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한 확신과 유보의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같은 전공을 지망하더라도 전공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매우 다르다. 전공에 대해 이미 상당한 

확신을 가진 학생이 있는 반면, 관심은 있으나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학생, 여러 가능성 사이에

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하게 사회적인 분위기로 선택하는 학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에 대한 일방적 설명이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학생 각자의 탐색 

수준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특히 상담이나 설명 중심의 지원은 전공 교육과정의 개요나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학생이 실제 수업의 분위기와 학문적 접근 방식,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요구되는 학습 수준 등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실제 수업을 경험하는 것은 전공 탐색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공 수업은 해당 

학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지를 드러낸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수업 분위기와 상호작용의 방식 역시 전공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학생은 전공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 내용의 수준과 분위기뿐 아니라, 

자신이 그 장면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 낯섦이나 거리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앞으로 그 전공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전공 수업 참관은 전공에 대한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기보다, 학생이 실제 학습 장면 속에서 전공과 자신의 관계를 가늠해 보는 

경험적 탐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공 수업 참관은 경험을 통해 전공 이해를 형성해 가는 학습의 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한 Dewey(1938/2019)와 Kolb(1984)에 따르면, 학습은 단순히 어떤 

장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심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이 전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추상적 이미지와 실제 수업 경험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성찰하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공 수업 참관은 전공 설명회처럼 학습자가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수동적

인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참관할 수업을 선택하고, 전공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수업 

내용과 수업 환경은 물론 교수와 학생의 행위를 관찰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전공에 대한 기존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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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전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전공 선택을 

조정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전공 수업 참관과 그에 따른 보고서를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실제 전공 수업 참관 경험에 주목하여, 그 경험의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전공 수업 참관보고서를 바탕으로, 참관 과정에

서 학생들이 주목한 요소, 수업 경험을 통해 형성한 인식과 반응, 진로 및 학업 경로와의 연계, 그리고 

전공 탐색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전공 수업 참관 경험이 학생들의 

전공 탐색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공자율선택제와 전공 탐색 지원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생이 충분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2024b, 2024c) 역시 제도 도입과 더불어 재학 단계에서의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가 학생의 능동적인 

탐색을 돕는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전공 미결정 혹은 탐색 중인 학생들이 대학 초기 단계에서 전공 및 진로 선택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불편감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Ellis, 2014; Gordon & Steele, 2015; Spight 

et al., 2023). 이러한 어려움은 전공 선택이 학생의 확신 수준과 탐색 상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전공 선택의 과정적 특성과도 관련된다. 실제로 대학생의 전공 결정 상태는 ‘매우 결정적(very decided)–

잠정적(tentatively decided)–불안정(unstable decided)–발달적 미결정(developmentally undecided)–만성적 

우유부단(chronically indecisive)’ 또는 ‘아주 확실-대체로 확실-확실하지 않음’ 등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대학생의 전공 확신도가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체에 가깝기 때문이다(Cueso, 2005; Gordon & Steele, 

2015; Larson et al., 1988). 즉 학생들은 같은 전공 탐색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서로 다른 수준의 확신, 

유보, 불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공결정의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게 특정 전공에 대한 일방적인 

소개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확신도가 높은 학생에게는 피상적으로, 낮은 학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공 탐색 교과목 및 프로그램은 전공자율선택제를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교육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들은 자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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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전공 정보 탐색 역량 강화, 진로 준비 행동 촉진 등을 목표로 한 전공 탐색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다(곽미선 외, 2025; 조은원, 2025). 해외 선행연구 역시 전공 미결정 학생을 위한 신입생 세미나나 

학습공동체가 학업 적응과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탐색 과정에서의 자기이해 활동, 

정보 탐색, 의사결정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고 보고한다(Pickenpaugh et al., 2022; Tampke 

& Durodoye, 2013). 이와 같이 전공 탐색 지원은 보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공자율선택제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학생이 자기이해와 전공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 선택을 구체화해 가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공 탐색 지원에는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학생의 자기 이해와 성찰, 실제 학습이나 활동을 

통한 전공 경험의 확장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전공 수업 참관은 경험 중심으로 전공 탐색을 지원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실제 전공 수업 장면을 관찰하는 과정은 전공에 대한 추상적 이해를 

구체화하고, 전공의 학습 방식과 분위기, 상호작용 양상을 직접 접하며 전공에 대한 경험을 확장한다. 

이는 경험과 성찰의 과정을 중시하는 경험학습의 관점과도 긴밀히 연결된다(Dewey, 1938/2019; Kolb, 

1984).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의 전공 수업 참관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전공 탐색 지원의 한 방식으로서 수업 참관 경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공 탐색 교과목의 유형

전공 탐색 교과목은 운영 목표와 방법, 개설 및 운영 주체 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운영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교육적 목적을 지니며, 학점 구성, 개설 주체, 강의자 배치, 

평가 방식 등 행정적 체계에서도 다른 특징을 지닌다.

첫째, 신입생 세미나 유형이다. 신입생 세미나는 비교적 소규모(15~25명)로 운영되며, 확장된 오리엔

테이션 세미나, 분야를 넘어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세미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 전문⋅학

문 분야 연계 세미나, 기초 학습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Barefoot & Fidler, 1992). 각 

유형은 대학의 교육 철학과 학생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전공 탐색을 위한 신입생 세미나는 

주차 별로 캠퍼스 자원 파악, 전공 분야별 독서 토론, 동료 및 멘토와의 대화, 소규모 토론과 성찰을 

결합하여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특화하여 구성된다. 

미국의 대학들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많은 교수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신입생 세미나가 개발 목적

과 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안에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강의계획서가 실려있다(Friedman, Hopkins & Fahey, 2024; Texas A&M University, n. d.). 

강의계획서를 살펴보면 전환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자기 

이해, 생애 설계, 학업 상담, 전공 탐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점은 1~3학점으로 다양하며, 평가 방식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82%, P/F로 평가하는 경우가 15.6%로 다양하다. 운영 주체는 학과보다는 

교양교육원, 학생성공센터 등 대학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Skipper, 2017; Tobolowsk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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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 Hopp, 2014). 

이러한 신입생 세미나는 학생의 유지율, 성적, 졸업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다(Permzadian & Credé, 2016). 그러나 생애 설계 중심의 강의계획서 내용과 운영 주체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 세미나 과목의 전공 탐색은 피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에 학과나 계열별 

소주제로 분반하거나 분야별 특화 과제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된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연성화된 전공 입문 유형이다. 처음 전공을 접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특정 전공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재구성하여, 짧은 모듈 단위의 강연과 체험, 과제로 구성한 교과목들을 말한다. 전공을 소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업 여정을 더 잘 준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MIT에서는 수업의 강도가 낮고 수강 학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 1학년 탐색 과목군(first-year discovery 

subjects)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2025학년도 가을학기에 개설된 과목으로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료(Materials for Energy and Sustainability), 공학 디자인 사고 및 혁신 입문(Introduction to Design 

Thinking and Innovation in Engineering), 경영 탐구(Explorations in Management) 등이 이러한 과목에 

속한다(MIT Office of the First Year, n.d.). 

이 유형의 장점은 비교적 부담 없이 전공의 언어, 문화, 교수⋅학습 방법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공 확신도가 이미 높은 학생에게는 수업의 수준이 낮을 수 있으며, 수강 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해 학점이 부여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려는 학생에

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셋째, 계열을 묶어서 탐색하도록 하는 메타 전공 또는 가이디드 패스웨이(guided pathway) 유형이다. 

유사 전공을 하나의 계열로 묶어 공통 기초, 탐색 활동, 학업 및 경력 상담 등을 제공한 뒤, 정해진 

탐색 기간 후 전공을 확정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사 운용 차원에서 프로그램 맵을 제시하여 권장 교과목

과 이수 순서, 핵심 과제와 포트폴리오, 필요한 인턴십이나 실험실 경험과 같은 외부 경험 등을 지정한

다. 이는 수많은 선택지 중 스스로 길을 찾아 가야 하는 카페테리아식 교육 모델이 학생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비판 하에 학생에게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Bailey et al., 2015). 물론 이 제도는 전공 미결정 신입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학업이나 진로 목표 없이 입학한 학생들”(p.16)이 초기 넓은 관심 분야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무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공 탐색 교과목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립대학은 신입생들을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예술 및 인문학, 경영, 

건강, 교육, 정책 및 사회 과학, 탐구 등의 메타 전공 중 하나에 등록하도록 하고, 첫 해 관련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미리 채워진 시간표를 제공한다. 또한 동일한 메타 전공에 속한 학생들을 25명씩 신입생 

공동체로 구성하여 신입생 세미나 과목을 같이 수강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과 오픈 하우스, 동문 패널 

초청 등을 통해 각 메타 전공 내 전공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전공 탐색을 돕는다(Georgia State University,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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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디드 패스웨이 혹은 메타 전공은 학점 단위가 아니라 학사 제도로 운영되며, 개설 주체는 대학 

본부 또는 단과대학 연합이다. 전담 학사지도 교수(academic advisor)가 메타 전공별로 배치되어 학생의 

이수 계획과 전공 선택을 지속적으로 상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메타 전공 내 여러 학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강의하는 팀티칭 또는 옴니버스 강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수 간 협업과 교수법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제도 설계 부담이 크다. Bailey 외(2016)는 이러한 개혁이 조직 구조와 대학 문화의 제약으

로 인해 기대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의 실행력, 조직문화, 교수 참여,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넷째, 현장 관찰(Field Observation) 혹은 섀도잉 유형(Shadowing Type)이다. 이는 수업, 연구실, 실험

실, 직무 현장을 단기 관찰하고, 사전 교육 활동과 사후 성찰 저널을 결합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이나 의료, 경영 등 관찰과 실습을 기반으로 한 학문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UCLA의 프리메디컬 학생들을 위한 섀도잉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의학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섀도잉이 학생의 실천 인식과 진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kovec, 2021; 

Thang et al., 2019). 경영 교육에서 섀도잉을 연구한 Nicolini & Korica(2024)는 “그곳에 있는 것”(p. 

208)은 학습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섀도잉이 구조화되었을 때 학생

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Dewey의 인간 본성과 행동을 인용하며 

“자신과 타인과의 대화에 들어가고, 연결을 구축하고, 대안적인 이해를 여는 등 성찰을 통한 경험의 

구조화와 해석”(p. 209)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관찰 체크리스트와 안내된 질문 등을 제공하여 

단순 참관이 아닌 교육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찰 후 학생이 전공 적합성과 흥미,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 대비 자신의 현재 수준 간 차이를 성찰해 보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섀도잉은 아니지만 전공을 관찰할 수 있는 짧은 수업 사례로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One Day 

Lectures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구성된 단기 집중 체험형 

강좌로, 재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이 실제 전공 실험실이나 연구 공간에서 진행되

고, 학과별 전공 실험 주제나 최신 연구 과제, 융합 연구 분야, 신기술, 현장 실전 문제 등을 내용으로 

다룬다. 과목별로 이론 8시간과 실습 16시간으로 구성되어 관심 있는 누구나 전공의 연구 환경과 

교육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UNIST Pioneers 교육혁신팀, n.d.). 

이러한 유형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 및 진로 경로를 설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수업, 연구실, 실험실, 직무 현장 등 섀도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윤리 교육, 

교육 연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수용 기관의 행정적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안전 및 윤리 가이드라인의 

정비, 수용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활동 후 피드백 및 성찰 등을 포함한 운영 표준화 및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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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유형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전공 결정 수준과 탐색 단계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입생 세미나 유형이 초기 적응과 폭넓은 탐색을 돕는다면, 

연성화된 전공 입문 유형은 전공 체험을 통해 적합성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어 가이디드 

패스웨이 혹은 메타 전공 유형을 통해 학업 경로와 방향을 제공하여 과목 선택과 이수 경로를 구조화하

고, 섀도잉형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기대와 실제의 간극을 교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은 

서로 다른 결정 수준을 가진 학습자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난이도와 깊이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전공 

탐색 교과목은 학생의 탐색 경험을 누적하고 연결하여 정체성 형성, 학업 지속, 의미 있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전공 탐색 맥락에서 전공 수업 참관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많은 학문 분야에서 참관을 교육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학이나 간호학에서 참관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전에 전문가의 진료나 처치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으로, 임상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Boudreau et al., 2008). 경영학에서는 고객 응대나 협상 과정 등 실무에 대한 참관, 

과학에서는 실험실 참관, 법학에서의 법정 참관 등 다양한 현장 참관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참관은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실제 활동하는 현장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

로써 그 분야의 문제 해결 방법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사 교육과 수업 질 개선을 위하여 수업 참관을 활용해 왔다. 

수업 참관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교사가 행하는 수업 장면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대

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의 행위와 사고 과정, 학생

의 학습 행위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물론 이를 관찰하는 예비교사 

또는 동료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수업장학, 수업컨설팅, 연구수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운영되며 예비교사, 동료교사,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수업을 관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교사의 수업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수집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서희주, 김지현, 2022),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전공 수업 참관은 위의 여러 학문 분야나 교육학 분야의 참관과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공 수업 참관의 목적은 전문가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기술을 관찰하고 습득하

려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과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학문 분야의 성격을 이해하

고 자신의 관심 및 적성과의 관련성을 가늠해 보는 데 있다. 학생들은 수업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보다 관찰자로서 전공의 지식 구조, 학문적 접근 방식, 요구되는 역량, 학습의 난이도,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등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조망하게 된다. 학부모의 수업 참관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혔듯이(김주현, 김희복, 2016),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전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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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학생의 전공 선택은 수집된 정보에 기반한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인식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Gordon & Steele, 2015). 이러한 관점은 경험을 학습의 

핵심으로 보는 이론적 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 Dewey(1938/2019)는 경험이 성찰을 통해 재구성될 

때 비로소 학습으로 전환된다고 보았으며, Kolb(1984)는 구체적 경험이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순환 과정을 거칠 때 학습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전공 수업 참관은 이러한 경험에 

기반한 학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학생이 전공에 대해 갖고 있던 추상적 이미지와 실제 수업 

경험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재해석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Nicolini와 Korica(2024)가 

지적하듯, “그곳에 있는 것”(p. 208)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은 섀도잉과 관찰 경험이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관찰 이전의 목적 인식, 관찰 중 초점화된 주의, 관찰 이후의 성찰과 해석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전공 수업 참관 역시 사전 안내, 관찰 가이드, 사후 성찰 활동을 

결합한 교육적 설계를 통해 전공 탐색 경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이 전공의 지식 구조와 학문적 특성, 요구 역량, 학습의 난이도 

등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흥미 및 현재 역량 간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전공 탐색 교과목 유형 가운데 특히 현장 관찰 및 섀도잉 유형을 대학 

교실 맥락으로 이전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의 전공 탐색 지원 방식의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전공 수업 참관 방식 및 절차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공 수업 참관은 전공자율선택제 1학년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교과 연계형 활동이다.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주제탐구세미나’ 수업의 과제로 운영되었다. 참관은 해당 학기(2025학년도 1학기) 중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일정과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학기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4회를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수업의 과제로 참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생이 참관할 수 있는 수업은 학과에서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이 해당 전공에 대해 이해하고 전공 

선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참관을 허용한 1~4학년의 전공 과목이었다. 1회 참관 

시간은 보통 1시간 15분으로 구성된 한 차시 수업으로 담당 교수가 허용한 일시에 허용한 인원 만큼 

참관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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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전에 수업 시간을 통해 이 과제를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전공 수업 참관의 의의, 방법, 태도 

등을 교육하였다. 특히 다양한 전공 탐색을 위하여 관심 전공에 치중하지 않고 비관심 전공도 고르게 

선택하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참관이 허용된 총 354개 과목의 학과, 

과목명, 담당 교수, 참관 가능 일시, 참관 수용 가능 인원 등을 살펴보고 선착순으로 참관을 신청하였다.

전공 수업 참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참관보고서 양식을 제공하였다. 이 양식

은 Kolb(1984)의 경험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참관의 과정이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순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참관보고서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수업의 

기본 정보를 적고, 수업 관찰 내용, 전공 선택과의 연계성, 수업 참관 소감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목 아래 작성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수업의 기본 정보’에는 개설 학과 및 전공, 과목명, 일시와 장소, 교수명과 함께 해당 수업이 

관심 전공인지 비관심 전공인지 표시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수업 관찰 내용’에는 해당 수업이 문제를 

다루고 탐구하는 방식, 이 전공에 매력, 흥미를 느낀 부분과 어려움을 느낀 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공에 대한 이미지와 참관 후 느낀 실제 모습 등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공 선택과의 

연계성’에는 해당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이 전공 간의 

연계 가능성, 이 전공을 더 탐구하거나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 참관 소감’에는 강의와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배운 점과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특히 전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수업 장면, 교수의 발화, 수강생들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Kolb(198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참관이라는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장면에 대한 성찰적 관찰을 거쳐, 해당 전공의 학습의 특성과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 적합성을 연결하고, 나아가 이후 전공 탐색과 선택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25년 신설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자유전공학부 1학년 128명이다(<표 1> 참고). 

이들은 1학년을 마친 후 전공을 결정하고 2학년에 진급하며 그 전공으로 학적이 변경된다. 

연구 대상 중 남학생은 80명(62.5%), 여학생은 48명(37.5%)이었다. 총 4회의 참관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은 107명(83.6%), 3회 제출한 학생은 10명(7.8%), 2회 제출한 학생은 7명(5.5%), 1회 제출한 학생은 

4명(3.1%)으로 전체 학생들의 수업 참관 횟수는 476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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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수업 참관자 참관보고서 제출자

남성 80명 (62.5%)
4회 107명 (83.6%)

3회 10명 (7.8%)

여성 48명 (37.5%)
2회 7명 (5.5%)

1회 4명 (3.1%)

총계 128명 (100%) 총계 128명 (100%)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3. 연구 절차

연구는 총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참관 가능한 수업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이 2학년에 선택할 수 있는 학과에 전공 수업 참관의 목적을 알리고 참관 가능한 수업 목록을 요청하였

다.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수강 학년에 무관하게 여러 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총 354개 과목이 수업 참관을 허락하였다. 

둘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전공필수 과목에서 전공 수업 참관의 의의와 방법

에 대해서 설명하고, 총 4회의 수업 참관을 한 후 참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과제로 부과하였다. 참관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본 수업에서 생성되는 참관보고서 및 관련 결과물은 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 그리고 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이때 연구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석되며, 연구 활용은 성적 평가와 무관하고 성적 산출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학과별로 정리된 

참관 가능 교과목의 과목명,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허용한 인원만큼 선착순

으로 신청하였다. 

셋째, 학생들은 수업 참관 후 참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참관보고서 양식을 제공하여 과목

에 대한 기본 정보와 수업 관찰 내용, 전공 선택과의 연계성, 수업 참관 소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별로 참관 시기가 다른 만큼 참관보고서의 제출 마감은 기말고사 전으로 정하였으나 

되도록 참관 직후 제출하도록 독려하였으며, 교수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참관 신청 현황과 학습관

리시스템에 제출된 참관보고서를 수시로 검토하여 서면 및 구두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넷째, 제출된 수업 참관보고서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학생들이 

전공 수업 참관에서 마주한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서술 속에 

나타난 인식의 틀과 반응의 패턴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익명화된 보고서 전체를 

수차례 반복 정독하며 텍스트 속에 내재된 의미와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의 어떤 

요소에 주목했는지, 기존에 가졌던 전공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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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개념들을 유목화하였으

며, 이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이 전공 수업이라는 실제 학습 공간 속에서 전공과 자신의 관계를 

가늠해가는 경험적 탐색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모든 연구 자료는 익명화하여 활용하였으

며, 자료 분석은 해당 과목의 성적 산출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여 분석 과정이 학생들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1단계 전공 협조 요청 및 참관 가능 수업 목록 작성

교수 학생

2단계
참관 가능 수업 안내 및 전공 수업 참관의 의의와 

방법 설명
참관 목적 인식 및 수업 참관 신청

3단계 과정 모니터링 및 상담 전공 수업 참관 및 참관보고서 작성

4단계 참관보고서 분석

[그림 1] 전공 수업 참관 연구 절차

4.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학생의 전공 수업 참관보고서이다. 128명의 학생이 참관한 수업은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다양했으며, 전체 수업 참관 횟수를 살펴보면 476회였다. 학생이 참관한 수업

의 특성을 분석보고서와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교과목 특성을 통해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이 중 학생이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참관한 경우는 238개(50%)로, 비관심 전공의 수업을 참관한 

227개(47.7%)와 비슷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시간을 피해 공강 시간에 공개된 수업을 참관

해야 했고, 학과마다 수업 참관을 허용한 강좌 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수업마다 참관 가능 인원 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 교수가 비관심 수업에 대한 참관이 갖는 의미를 수시로 안내하기도 

하였고, 여러 차례 수업 참관을 해야 했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전공의 수업도 자연스럽

게 참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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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관심/비관심 참관 수업 유형 참관 수업의 계열 참관 수업 개설 학년

관심 238(50.0%) 강의 345(72.5%) 인문계열 21(4.4%) 1학년 118(24.8%)

사회계열 190(39.9%) 2학년 113(23.7%)비관심 227(47.7%) 강의+실습 115(24.2%)

자연계열 34(7.1%) 3학년 146(30.7%)
미표시 11(2.3%) 실험실습 16(3.4%)

공학계열 231(48.5%) 4학년 99(20.8%)

총계 476 총계 476 총계 476 총계 476

<표 2> 학생이 참관한 전공 수업의 특성

수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참관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업 유형은 강의식 수업이 345개(72.5%)로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 공학계열 수업을 가장 많이 참관하였고(231개, 48.5%), 그 다음이 사회계열(190

개, 39.9%)이었다. 참관 수업은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3학년 수업이 146개(30.7%)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 참관보고서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류 방법인 코딩 과정을 

통해 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밝히는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희자, 박은영, 2018). 본 연구는 다수의 텍스트 자료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패턴을 도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수업 참관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생성하는 근거이론(Cho & Lee, 2014)이나 

현상의 본질을 직관하는 현상학적 접근(유혜령, 2009)보다는,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비교적 명시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질적 내용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상의 빈도나 분포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량화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질적 내용분석이 

“현상을 정량화하는 것보다 자료의 의미, 의도, 결과, 그리고 맥락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Cavanagh, 

1997, p. 5)이라는 입장에 근거한다. 

자료 분석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을 갖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 전반을 수행하였으

며, 특히 자유전공학부의 운영 목적과 교육적 방향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자료 해석 과정에서 전공 탐색이라는 교육과정적 특성과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은 Elo & Kyngäs(2008) 및 Elo et al. (2014)이 제시한 준비 단계, 조직 

단계, 보고 단계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준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476건의 전공 참관보고

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 단계에서 의미 단위는 

개별 문장보다는 문단 단위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경험 맥락과 서술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조직 단계에서는 의미 단위를 기반으로 의미를 반영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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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범주화와 주제 도출을 포함한 분석 전 과정을 한 명의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이후 Elo et al.(2014)에

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전체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드의 의미와 명명, 범주의 구성, 주제 도출의 적절성에 대한 다수의 의견 차이가 확인되

었으며, 연구자 간 논의를 거쳐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코드의 통합, 범주의 재구성 및 재명명 등이 이루어졌으며, 범주 간 관계를 재검토하여 최종 

주제를 확정하였다.

보고 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와 범주가 원자료의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결과를 원자료와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해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각 주제를 

대표하는 자료의 인용문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특정 사례에 국한된 해석이 

아닌, 전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Elo et al., 2014).

Ⅳ. 연구결과

전공 수업 참관보고서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학생들의 경험은 총 4개의 주제(A–D)와 10개의 

범주, 20개의 코드로 구조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전공 수업 참관이 학생들의 전공 

인식과 판단, 선택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의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

은 수업 참관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해당 전공의 교수⋅학습 과정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기존에 가졌던 인식을 재개념화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진로 목표와 학업의 경로를 조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주제 A는 참관이 불러일으킨 집중과 학습 동기, 주제 B는 전공 이해 확장에 따른 인식 변화, 주제 

C는 진로 및 학업 방향의 형성, 주제 D는 전공 탐색 과정에서 경험한 장벽과 거리감을 나타낸다. 

이는 전공 선택이 일회적 결정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거나 수정해 

가는 연속적 과정이라는 관점과도 연결된다. 자료 분석의 예시는 <표 3>와 같으며, 전체적인 분석 

구조와 주제 관계는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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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코드 의미단위

A.

참관 

수업

이

촉발

한

집중

과

학습 

의지

A1

: 수업 장면이 

유발한 주의 

집중 

1. 감각적 

주의 환기

분필로 칠판에 글씨를 적을 때, 또각또각하는 소리가 인상적이어서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중략)...수업시간 대부분을 증명에 할애하셨고, 그것에 대한 보조적 역할로서만 공식과 예제를 

이용하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2. 현장 중심 

수업 경험

반도체 공정에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 문헌이나 사진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공정 장비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고 

실제로 보니 굉장히 신기했다. 

A2

: 참여를 

유도한 

교수⋅학습 

환경 

1. 교수의 

열정과 

교수법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Kahoot 사이트를 이용해 강의실 내의 모든 학생이 실시간 퀴즈에 참여하는 

수업 방식을 채택해서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얼핏 봤을 때 젊은 교수님인 것 같았고, 

이 강의로 처음 뵈었는데도 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분이었다...(중략)...교수님의 

강의를 계기로 기계공학이 역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첨단 분야와 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갖게 되었고,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 

2. 긍정적 

학습환경 

형성

여전히 배경지식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업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여전히 수학의 언어로 

교수님과 학생들이 대화하는 현장은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나도 그 대화에 끼고 싶었다. 본 수업은 

단순히 답만을 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학을 다루기보단 수학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수업이었다. 그 

장면에 참여하다 보니, 내가 그동안 내가 수학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했다.

A3

: 향후 학습 

의지의 형성 

1. 학문적 

탐구 자극

기존에는 기계공학이 역학, 즉 물리학적 계산과 힘의 분석이 중심인 학문이라 생각해 다소 거리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중략)...논문에서 보던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게 되어 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지속적 

학습 의지 

형성

물리에 흥미를 느끼는 저로서는 유체역학을 매우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비록 유체역학이 많이 

어렵더라도 학부 수준에서는 자신이 충분이 노력하면, 적성을 뛰어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미래의 성취에 유체역학이 꼭 필요하므로, 열심히 수학해서 유체역학에 

능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표 3> 학습 몰입을 촉진하는 수업 경험(A) 분석 예시

주제 범주 코드

A: 참관 수업이 촉발한 집중과 

학습 의지

A1: 수업 장면이 유발한 주의 집중
1. 감각적 주의 환기

2. 현장 중심 수업 경험

A2: 참여를 유도한 교수⋅학습 환경
1. 교수의 열정과 교수법

2. 긍정적 학습 환경 형성

A3: 향후 학습 의지의 형성
1. 학문적 탐구 자극

2. 지속적 학습 의지 형성

B: 전공 이해 확장에 따른 인식 

변화

B1: 비관심 전공의 재발견
1. 비관심 전공에 대한 관심 전환

2. 비관심 전공 인식 변화

B2: 관심 전공의 재발견 
1. 관심 전공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

2. 관심 전공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

B3: 전공에 대한 이해 심화 
1. 전공의 정체성 인식

2. 전공 간 차이 인식

C: 진로 설계 및 학업 경로 

설정

C1: 진로 목표 구체화
1. 진로 동기 형성

2. 진로 목표 실천 계획

C2: 학업 경로 재구성
1. 전공 적합성 평가

2. 전공 이수 계획 수립

D: 전공 탐색 과정에서 경험한 

장벽과 거리감

D1: 전공 학습 장벽 인식
1. 난이도 장벽

2. 언어⋅용어 장벽

D2: 참관 과목 정보 부족
1. 사전 정보 부족 

2. 시간 및 빈도 제약

<표 4> 전공수업 참관보고서 내용분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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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각각의 전공 참관보고서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를 주제와 범주별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서술 속에 드러난 경험의 맥락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참관 수업이 촉발한 집중과 학습 의지

전공 수업을 참관한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업의 분위기, 현장성, 

교수자의 설명 방식, 수강생의 참여 태도 등에 반응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관 수업은 학습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촉발하고 유지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수업 참관이 학생의 관심과 학습 의지를 유발하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ewey(1938/2019)는 생산적인 경험이 이후의 경험을 여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Kolb(1984) 역시 구체적 경험을 학습 순환의 출발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A 주제는 전공 

수업 참관이 전공 탐색의 의미 있는 초기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수업 장면이 유발한 주의 집중

학생들은 분필 소리, 실험 장비, 실습 환경, 교수자의 설명 방식 등 수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통해 전공 수업을 하나의 구체적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가 

실제 학습 장면과 만나면서 학생이 전공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

키는 역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차분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교수님이 칠판에 분필을 이용한 판서로 수업을 진행하시니, 분

필 소리가 매우 돋보이고, 수업의 포인트가 되어서 수업 내내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중략)...비록 지

금은 아직 배운 것이 부족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수업에 집중하는 분위기는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 

(A1-1)

이번 실습 수업 참관은 강의형 수업 참관과는 전혀 다른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수업에 참관하면서 처음으로 클린룸이라는 공간에 들어가 보았다. 참관 전까지 우리 학교에 이렇게 전문적인 실습 

환경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실제 반도체 공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

져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중략)...비록 공정 과정과 장비에 대해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학생 신분으

로 이 정도 수준의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1-2) 

2) 참여를 유도한 교수⋅학습 환경

학생들은 수업의 구조와 분위기, 교수자의 설명 방식, 또래 학생들의 참여 태도 등을 통해 전공 

수업의 학습 환경을 경험하였다. 특히 교수자의 열정적인 설명, 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 실습 중심 

수업 방식 등은 참관 학생에게 해당 전공의 학습 문화에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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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교수님께서 여러 실험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인상적이었다. 활동으로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ppt에 수업 내용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슬라이드를 넣으셔서 부담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이후 조별로 모여 실험 방법론에 관하여 토론하고 실험 설계 등을 

짧은 시간 진행하였다. (A2-1)

학생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등 학생이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주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업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 선배님들도 학습에 열의가 있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A2-2)

3) 향후 학습 의지의 형성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들이 앞으로 전공을 통해 어떠한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학습하게 될지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학습 상태를 성찰하고 학습 동기를 환기하는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수업 장면에서 경험한 흥미와 지적 자극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학습 

의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전공 탐색의 맥락에서 이러한 경험은 학생이 해당 전공을 앞으로 더 탐색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학년 기초 과목같은 경우엔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배우고 싶은 내용’ 이라는 환상과 달리 고등학생 공

부의 연장선같은 느낌이라 회의감이 든 적도 있는데, 2-4학년 전공 수업을 참관하니 여러모로 나에게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처음엔 아무래도 한 학기의 수업 중 한 번의 수업을 듣는 것이다 보니 낯설고, 어려움이 컸는데 돌아보니 

대학을 와서 듣고 싶었던 내용,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다. 지금 배우고 있는 

기초과목에 회의감만 느끼기보다는, 전공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탄탄히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열

심히 공부하여 심화된 전공 수업을 얼른 듣고 싶다. (A3-1)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이과, 특히 공학에서 수학은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적인 요

소라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수업을 참관하고 나니 ‘모르면 차차 배워가면 되겠다’가 아닌, ‘모르면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수학 공부에 집중해야 원하는 분야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A3-2)

2. 전공 이해 확장에 따른 인식 변화

학생들은 비관심 전공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관심 전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실제 수업 경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전공의 특성과 전공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전공 

수업 참관이 기존의 전공 이미지와 실제 경험을 비교하고 조정하는 성찰적 관찰의 과정으로 기능했음

을 의미한다. 특히 관심 전공의 기대와 실제 관찰한 전공의 현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전공의 이미지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찰과 경험에 기반하여 재구성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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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심 전공의 재발견

학생들은 시간, 거리, 인원 등 수업 참관의 용이성으로 인해 비관심 전공을 참관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비관심 전공도 생활과 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면 전공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경제학은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이유로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것이 좋을” 만큼 필요하다

고 여겨졌고, 심리학은 공학 진로에도 “사용자 중심의 기술 설계”나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여졌다. Kolb(1984)의 경험학습 모형에 따르면, 학습자는 구체적 경험 이후 성찰적 관찰을 통해 

기존 인식을 재구성하게 된다. 전공 수업 참관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이 기존의 전공 이미지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고등학생 때부터 화학에 관심이 있어서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했었다. 그러나 산업공학과 수업에서도 화학과 

관련된 제조 공학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내 흥미에 부합하는 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산업공학과를 선택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B1-1)

｢영어학개론｣ 수업을 참관하면서 영어를 단순히 말하고 쓰는 언어가 아니라, 소리와 문장 구조, 의미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라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중략)...처음에는 영어영문학과가 문학 중심일 거라고 막연

히 생각했지만, 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언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전공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습니

다. (B1-2)

2) 관심 전공의 재발견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공을 참관하면서 기대와 실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도 하였다. 예를 들어 기계⋅전자 분야는 이론 위주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팀 프로젝트, 실험,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 경험을 통해 조정되었다. 또한 의생명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현상이 생물학적 요인만

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리, 사회, 경제 요인과 함께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질병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다층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전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현실적인 이해로 

전환하도록 도움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계공학이 어려워서 진학에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으면서도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

랬었던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동시에 들었다. (B2-1)

평소 전자공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이론적인 학습 비중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참관 후에는 실제 문제 해결과 팀워

크의 중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B2-2)

3) 전공에 대한 이해 심화 

참관 경험은 서로 유사해 보이던 전공들이 실제로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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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전공 간 경계와 각 전공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전공이나 과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업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증거를 활용하는 방식,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 그리고 요구되는 산출물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화학 관련 

수업이 항상 실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수학 수업 역시 단순한 풀이보다 정의, 구조, 증명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이 전공에 대한 표면적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전공의 실제 학문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구체적 경험과 성찰적 

관찰을 통해 학습자가 새로운 개념적 이해를 형성한다고 설명하는 경험학습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중고등학생 시기 배웠던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을 배

우는 것 같았다. (B3-1)

산업공학과가 기계나 설비를 다양하게 다루는 전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경제 분야까지 고려하

여 산업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전공임을 알게 되었다...(중략)... 이렇게 폭넓은 분야에 대해 다루는 만큼 졸업 

후 진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산업공학과에서 학습하는 많은 학문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진로를 정해나가는지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B3-2)

3. 진로 설계 및 학업 경로 설정

‘진로 설계 및 학업 경로 설정’ 주제는 참관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 판단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특정 전공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재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

공을 조합하는 등 향후 학습 계획을 다시 구성하였다. 이는 새롭게 형성된 개념과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Kolb(1984)가 말한 경험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능동적 실험

과 연결될 수 있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형성된 인식을 미래의 전공 선택, 복수전공, 이수 계획 

등을 판단하고 설계하는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양상은 전공 확신이 한 번에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매개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1) 진로 목표 구체화

참관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통해 해당 전공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으

며, 이를 통해 향후 진로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공학에서 안전, 

생산 개선과 AI의 결합을 보며 전공의 역할과 자신의 비전을 연결했고, 반도체 공정의 실습은 전공에 

대한 확신과 진로 선택을 한 단계 더 앞당겼다. 참관 수업의 구체적인 경험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 

관심의 수준에서 어떤 분야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수준으로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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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강의에선 구체적으로 화학공학이라는 분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수업에서 엿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 기

존에 갖고 있던 배터리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전공이라는 이미지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 좋았다. 

(C1-1)

평소에 개인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 시스템 설계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열역학 지식이 지속가능

한 기술 구현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전공이 나의 진로 방향과 잘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C1-2)

2) 학업 경로 재구성

일부 학생들은 참관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 선택뿐 아니라 복수전공, 부전공, 학습 계획 등을 구체화하

거나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공 수업 참관의 경험이 단순히 특정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의 학습의 과정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 

해당 전공을 이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봄으로써 자신의 학업 경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 분야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수업 참관을 통해 예상보다 수학적인 접근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내 

적성과 잘 맞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 주 관심 전공은 소프트웨어인데, 

금융공학 역시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있어 소프트웨어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분야 간의 접

점과 융합 가능성도 충분히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C2-1)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엄밀한 수학에 대한 열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수능 준비에 바빠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잊고 있던 열의가 되살아나 저의 주전공으로 전자공학과를 택함과 동시에 수

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복수전공으로 수학을 하고 싶습니다. (C2-2)

4. 전공 탐색 과정에서 경험한 장벽과 거리감

전공 수업 참관이 항상 전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전공 수업의 난이도,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기초 지식의 장벽, 전공 용어나 언어의 문제, 참관 수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장벽이 되어 오히려 해당 전공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전공 탐색 과정에서 경험한 

장벽과 거리감’ 주제는 전공 선택의 연속성이 강화만이 아니라 약화, 유보, 재검토의 방향으로도 전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전공 학습 장벽 인식

일부 학생들은 수업의 난이도, 전문 용어, 학습 요구 수준 등을 경험하면서 해당 전공과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전공 수업 참관을 통해 현재 학생의 준비도와 전공 수업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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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오히려 학습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솔직히 참관 수업이라는 활동이 취지는 좋지만 기존 학년과 완전히 동등한 수업을 듣는 것은 무리다...(중략)... 

그냥 참관은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시간만 버리는 것 같다. (D1-1)

전부 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참관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당황했었고 수업 중간부터 들으려고 하니 따라

가기 쉽지 않았다...(중략)... 영어 때문에 경영학과가 어렵게 느껴질지는 몰랐다. (D1-2)

2) 참관 과목 정보 부족

현실적으로 참관 수업의 허용 인원, 시간표 등의 제약과 인기있는 전공 과목의 선택 경쟁 등으로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참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들의 참관 태도나 동기가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참관 경험의 질도 떨어졌다. 또한 

과목에 대한 정보의 부족도 학습 경험의 질과 만족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사례는 전공 수업 참관이 

학생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 정보 제공, 사전 안내, 탐색 지원 체계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수업을 초반에 듣지 않고 중반부에 들은 것이 후회된다. 이미 여러 번 진행된 수업이다 보니 초반부 내용을 

모른 채로 듣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수업 집중력이 흐려졌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쉽다. (D2-1)

특별히 참관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수업이 아니기에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분위기를 파악하라

는 의도로 구상한거 같은데...(중략)... 그리고 인기학과는 자리가 없거나 안 되는 시간만 남기에 결국 갈 생각이 전

혀 없는 수업만 신청하게 되고...(후략) (D2-2)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의 전공 탐색을 위해 실시된 전공 수업 참관 경험의 양상을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 맥락에서 

전공의 학문적 특성과 학습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구체화하고, 진로 및 학업 경로에 대한 판단을 조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구체적 경험이 

이후의 인식 변화와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경험학습 관점(Kolb, 1984)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들에게 전공 수업 장면에 대한 집중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존의 전공 이미지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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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조정하게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 목표와 학업 경로를 구체화하거나, 반대로 

전공에 대한 거리감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선택이 일회적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식이 조정되고 확신이 강화되거나 수정되는 연속적 과정이라는 관점과 연결된다

(Gordon & Steele, 201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공 수업 참관은 대학에서 전공 탐색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등 다전공 선택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의 고등교육 환경에서 전공 수업 참관은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일 전공 선택을 넘어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수업 참관은 전공 간 차이를 실제 수업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는 탐색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공 수업 참관의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났다. 전공 내용의 난이도, 전문 용어와 영어 강의로 

인한 부담, 사전 정보 부족, 시간과 인원 제약 등으로 인해 일부 학생은 참관 경험을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전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업 참관이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적절한 참관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관 수업은 해당 전공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과목이거나, 학생이 일부라도 이해 가능한 

2~3학년 과목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시간과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수업 참관이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사전 안내, 관찰의 초점화, 

사후 성찰이 구조화되어 설계될 필요도 있다(Nicolini & Korica, 2024). 전공 수업 참관이 학생의 자율적 

경험에 맡겨질 경우 학습 효과의 편차가 커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교육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공 수업 참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업 개방에 대한 대학의 문화 역시 중요하다. 수업 개방을 

학과로 요청하였을 때 이에 관대한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었다. 교수의 수업 개방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보다 자유로운 수업 참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수강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참관 학생들의 태도와 자세, 교수자의 수업 운영 전략도 중요하다. 행정적

으로도 사전에 담당 교수가 학생들의 수업 참관을 인지함으로써 이를 고려하여 수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수업 참관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해석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공 탐색과 선택을 점진적인 형성의 과정이자 경험 학습의 관점에서 조명하

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한계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전공자율선택제의 운영 방식, 전공 구조, 수업 문화는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

로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공 수업 참관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였으나, 참관 이후의 

실제 전공 선택이나 학업 경로 변화까지 추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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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경험이 이후의 전공 선택, 복수전공 이수, 전공 변경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전공 수업 참관을 하나의 경험적 장치로 분석하였으나, 참관 수업의 유형, 학년 

수준, 수업 규모, 전공 관심 여부 등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참관 수업의 특성과 조건에 따른 경험 양상의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전공 수업 참관의 교육적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전공 선택이 확대되는 고등교육 환경에서 전공 수업 참관은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경험에 기반한 전공 탐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능성을 지닌다. 전공 수업 참관은 

기존의 전공 탐색 교과목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장 관찰 및 섀도잉 유형의 전공 탐색을 대학 교실 

맥락으로 확장한 모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전 정보 제공과 관찰 가이드, 사후 성찰 활동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차원에서는 

참관 가능 과목의 다양성 확보, 특정 전공에 대한 접근성 조정, 학생의 학년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참관 시기 및 과목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전공 수업 

참관은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하고 비교하여 이후의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적 기반으

로 기능하며, 고등교육의 전공 탐색 맥락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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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Analysis of Major Classes Observation Experiences among 

Students in an Undeclared Major Program

Ahn, Jiyoun1⋅Hong, Seongyoun2

1Association Professor, Ajou University
2Professor, Ajou University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d how students experienced major class observation, which was implemented as 

a form of support for major exploration in an undeclared major program. A total of 128 students at University A 

observed four different major classes and submitted reports on class content, its relevance to major choice, and their 

reflection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476 reports. The results showed that major class observation 

helped students experience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culture of majors in actual classroom contexts, 

and revise their prior images of majors into more concrete and realistic understandings. Students also reconsidered 

their interests, sense of fit, career direction, and academic pathways through the experience. At the same time, limitations 

such as course difficulty, technical terminology, lack of prior information, and time and capacity constraints were 

identified. The study suggests that major class observation can serve as a meaningful form of major exploration 

when supported by structured design, including pre-observation guidance, post-observation reflection, and a wider 

range of accessible courses.

Key Words: Undeclared Major System, Major Class Observation, Major Exploration, Experiential Learning




